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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성명]

윤석열은 소송서류 수령 거부로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하지 말고, 

내란사태에 사죄하는 자세로 수사 및 탄핵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라

윤석열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실, 대통령 관저에 송달한 탄핵심판 절차 서류를 지난 16

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모두 ‘수령거부’하는 모습을 보였다. 어떻게든 탄핵심판 절차

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이다. 국회 탄핵소추 의결 이후 내란사태에 대하여 법적 책

임을 피하지 않고 입장을 피력하겠다는 윤석열의 이전 발언과도 다르다. 헌법수호 의무

가 있고 국법질서 확립을 수십 차례 외치며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사람의 행태로는 도

저히 납득하기 어렵다.

또한 윤석열의 친구라는 석동현 변호사는 어제 오전에는 자신의 사무실에서, 그리고 오

후에는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윤석열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라면

서, “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”, “체포의 ‘체’자도 말하지 

않았다”는 등 윤석열을 옹호하는 일방적 주장을 하였다. 이미 내란공범들이 국회 및 

수사기관에서 윤석열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이 여러 차례 확인되고 있

음에도 이러한 객관적 사실과는 전혀 다른 허위주장을 한 것이다. 석 변호사가 주장하 

듯이 윤석열과 소통한 내용이라면 이는 사실상 내란수괴 피의자이자 탄핵소추 피청구

인을 대리하여 장외변론을 한 것에 다름아니다. 석 변호사는 그렇게 윤석열을 변호하고 

싶으면 장외에서 하지 말고 하루빨리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에 위임장을 제출하고 공

식적으로 변론하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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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은 소송서류 수령 거부라는 치졸한 방법으로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정

식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은 채 자신을 옹호하는 지인의 입을 통해 일방적 허위주장을 

늘어놓는 행태를 멈추어야 한다. 윤석열의 이 같은 행태는 신속하고 단호한 탄핵심판 

및 철저한 수사로 민주주의 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열망을 우롱하는 처사이

다. 윤석열은 회피하지 말고 본인 말처럼 당당히 탄핵심판 및 수사절차에 임하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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